
48 노동자가 만드는

한노보연 이모저모

조건희 상임활동가

어느덧 11월입니다.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두 개의 회원토론회를 안내하려 합

니다.

첫 번째는 <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정책 관련 회원토론회>입니다. 지

난 9월, 이재명 정부는 사고 없는 일터를 표방하며 “노동안전 종합대

책”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 대책에는 ‘위험의 외주화 근절’ 등 구조적 원

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, 예방의 주체로 현장 노동자를 호명하기도 했

습니다. 언뜻 보기엔 그동안 사회운동이 주장해 온 내용을 반영한 듯 

여겨집니다.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

수준에서 머물거나, 시기별/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들을 뭉뚱그

려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. 젠더 관련한 대책 역시 부재합니다. 한노

보연은 그동안 정책의견서 등을 통해 대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

시에, 이를 현장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

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, 현장 노동안

전보건 운동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. 11월 11

일 19시,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!

두 번째는 <기후정의와 노동자 건강권 연속 워크숍>입니다. 한노보연 

기후정의팀은 기후 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

수 있는 작업중지권, 자본의 과잉생산을 막고 노동자가 생산량과 생산

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현장 통제권이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

는 핵심임을 주장하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. 이번 연속 워크숍에서는 

이와 관련된 고민을 나누고, 해결해야 할 과제와 사회적 대안을 함께 

찾아가는 시간을 마련하려 합니다. 워크숍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

며 일정은 각각 11월 12일, 18일, 26일입니다.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

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, 작업중지권과 노동시간 단축, 그리고 

노동자 현장 통제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현장토론이 이어집

니다. 나아가, 워크숍의 성과와 과제를 이후 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

합니다.

역대급 폭염이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추워지다니요. 널뛰는 기온과 함께 찾아오는 감기에 유

의하시고, 앞으로도 함께 잘 활동해 가요! 


